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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썸을 타기 시작하면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

한 메시지 답장 속도, 길이, 빈도 등에 민감해진다. 상대

방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좋아하는지 등을 유

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답장이 빨리 오고 많이 올수록 

자신을 더 많이 좋아한다고 느낀다. 또 메시지의 길이가 

길수록 자신과 계속 대화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여긴다.

그런데 만약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마다 즉시 답장이 

오긴 하는데 썸이 끝날 것만 같은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

대화 내용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. 당신과 연락을 끊고 

싶지만 여러 이유 등으로 애써 참고 있다는(?) 신호를 내

뿜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‘당신’이

다. 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과감하게 메신저 연락을 

끊어야 할 징후의 메시지를 소개했다.

1. 이모티콘

상대방과 신나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답장이 

이모티콘으로만 올 때가 있다.

만약 이모티콘 하나로만 답장이 왔다면 이제 눈치껏 

대화를 마무리하자. 이때부터는 썸남·썸녀가 당신의 이

야기에 덧붙일만한 내용이나 반응할 게 없다는 뜻이다.

2. 글쿤

‘글쿤’은‘그렇구나’의 줄임말이다. 공감의 뜻을 내보

이는 단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사실 기계적 응답

에 가깝다.

이 답장이 올 때부터는 썸남·썸녀가 당신의 이야기에 

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. 특히 이 단어 안

에는‘이제 메신저 그만해’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

는 점을 명심하자.

3. ㅎㅎ

지루해진 대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

는 단어이기도 하다.

‘ㅎㅎ’는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 메세지를 

보내는 대부분은 입꼬리에 미동도 없는 경우가 많다. 실

제로 많은 이들이 흥미 없는 대화가 길어질 경우‘ㅎㅎ’

등의 짧은 억지웃음만 보낸다고 입을 모았다.

4. 아하

‘아하’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감

탄사다. 하지만 내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으로‘아

하’두 글자가 왔다면 상대방은 대화의 흐름을 끊고 싶

다는 의미에서 보낸 메시지다.

뜻으로만 보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이러한 짧

고 무성의한 답변이 오면 실제로 답장하기가 싫어지기

도 한다.

5. 프로필 사진만 바꾸기

메신저 메시지를 보고도 답장을 안 하는 것을‘읽씹’

이라고 부른다.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고 씹고 있다는 

말이다. 

그런데 이보다 더 기분이 나쁜 게 있다. 메시지 답장은 

하지 않으면서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던가 대화

명을 바꾸는 행위다. 이는 대화를 하기 싫다는 것을 말

로 하진 않지만 행동으로 티를 내는 것이다.

기본적인 대화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먼저 연

락을 끊는 과감함을 보이자.

당신과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메신저 신호


